
남부아프리카의 도시주민을 덮치는 빈곤 

【하라레 IDN=제프리 모요】 

인생의 어느 하나의 국면에 있어서 그녀는 짐바브웨 국철의 유능한 회계사                     

였다.짐바브웨의 수도 하라레로 부터 25키로 떨어진 남동부에 위치한 

인구가 많은 비정규 거주구역인 에프와스에서 살고있는 그녀가 지금 지내고                   

있는것은 [전락인생]인것이다.  

5년전 남편을 잃고 세아이를 갖은 슈바이 치코트씨(48)는 최근 수년간에 

빈곤층으로 전락을 해버린 수많은 

남부아프리카의 도시주민의 한사람일   뿐이다. 

그러한 치코트씨는 향후 13년안에 모든형태의 

빈곤을 근절시킨다는 목표를 내세운 유엔의 

슬로건에 대하여 특별한  기대조차도 

하고있지않다. 

치코트씨로써는 빈곤을 없에려는 유엔의 

프로잭트를  [없는것보다는 낫다]라고 할정도로 

미미한것이다. 치코트씨는 IDN의 취재에 대하여 

Slums like this have emerged over the years as poverty erupts in an area called Lion's Den, 20km 

outside Chinhoyi town in Mashonaland West province in Zimbab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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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에 

의하여 유엔에서 이러한 

목표가 제시된것을 알고는 

있지만 지금 나자신이 

처해져있는 상황을 한번 

봐주세요. 실로 심각한 빈곤의 

늪에 빠져있습니다. 한때에 나 

자신이 반관반민의 조직에서 

일을했었다라면 

믿기겠습니까?] 라고 

반문을하였다.   

마라위의 콘도와니 

치에메케죠씨의 상황도 치코드씨와 비슷한 상황이다. 그녀는 스코트랜드의 

전도사들이 1870년대에 만든 마라위의 최고의 도시인 브란타이아의 

스럼가에서 살고있다. 

치에메케죠씨는 IDN의 취재에 대하여[방 2개의 초라한 집에서 손주들과 

살고있습니다. 모두가 일자리가 없이 모두가 살아남기 위하여 길거리에서 

닥치는대로 팔아가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험료를 낼돈이 없기에 

손주들을 학교에 보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있다.  

치에메게죠씨는 에이즈로 인하여 자신의 5명의 자식들을 잃고 자신이                       

(손주뻘이 되는)고아들을 돌보게되었다. 더욱이 자신이 빈곤에 처해져있는 

상태인데도… 유엔에 의하면 마라위에 있어서의 극도의 빈곤율은 1990년                  

이래 반감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나라의 5명중 1명이 하루에 1.25달러                  

이하의 생활을 하고있는 실정이다. 

치에메케죠씨와 같은 마라위의 도시생활자의 상황은 한층더 악화되고 있다.               

[먹을 것은 더더욱 찾기가 어려워지고 여기에서 벌써 몇 년간,몇세대에걸쳐 

살고있고 갈곳도 마땅히 없고하여 떠나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빈곤상태가 

악화된다하여도 이곳에서 죽게되리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치에메케죠씨는 

비통에 빠진 쓴웃음을 지으며 말을 꺼냈다.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에서는 그중에서도 어린이들이 도시부에서 만연하고                

있는 빈곤의 희생양이 되고있다.[남아 통계]에 의하면 자국의 어린이 

970만명이 도시의 수럼가에서 살고있다라고한다.남아 사회복지성에 의하면 

추정인원 5200만명의 이나라에 있어 약 190만명이 초라한 빈촌에서 

살고있다고한다. 

Shanty town in Soweto, South Africa,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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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로 많은 아프리카의 모든나라들과 같이 오랜 세월동안 진행하는 

도시화가 이러한 문제의 배경에있고 요하네스 브르크의 메르리 쿠마로씨와 

같은 독립이전의 백인 소수파 정부가 도시빈곤의 원인을 만들었다고 

비난하는 개발전문가도 있다. 

 [보아인종의 아파르트 헤이트정부는 흑인들의 남아프리카 국민들을 위하여 

적절한 도시공간을 설정하지 못하였다.그러면서도 흑인들이 수세기간에 

걸쳐 먼 타지로 떠나 일을 찾아서 도시에 계속 유입된 결과 지금은 

여기저기의 마을과 도시에서 살고있는 빈곤층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슬럼가를 형성하고 있는것이다.]라고 쿠마로씨는 IDN의 취재애 대답했다. 

남아의 수도 요하네스 브르크 에서도 빈곤은 늘어만 가고있다.        

[남아 통계]에 의하면 이 시에는 4만 7천의 빈곤세대가 있고 식료품을 

만족하게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약 15만여명에 달하고있다고 전한다.                     

짐바브웨의 인권활동가들은 남아 지도자들의 강한욕심들이 도시부의 빈곤에 

박차를가하고 있다고 보고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빈민촌에서밖에 살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마을에있는 상태는 인권침해 입니다.그리고 이것은 사람들의 생활향상에 

힘을 쏫지아니하고 정치적 에리트의 이익에 봉사하는것을 선택한 정부에 

의하여 발생되고있는 것입니다.]라고 정부로부터 수상경력이 있는 

인권활동가 테리 마쯔방가씨는 IDN의 취재에 대해 말을하였다.              

시민단체에 의하면 짐바브웨 에서는 도시빈곤이 맹위를 떨치고있다.   

빈곤 삭감 포럼 트러스트(PRFT)의 쥬디스 카우렘대표는 [2016년 6월부터 

17년 5월 까지 무타레,빈두라 마스빙고,브라와요,구웰,슈르다위라는 도시의 

빈곤지구에 살고있는 사람들의 조사로 우리들이 사용한 빈곤지표    

(세대수입,지출조사)를 기초로하여 우리들은 조사대상이된 세대의 8할 

이상이 도시의 기초적 수급 요구에 충족하는 필요한 평균 코스트 이하의 

수입뱎에 얻지를 못하고있는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라고 전했다. 

PRTF 의하면 도시의 기초적 수급은 인간답게 존엄을 갖고 생활을 

하기위하여는 5명 가족이 필요로하는 최저한의 양을 가르킨다한다.                                     

PRTF는 2008년에[빈곤 삭감 포럼]을 전신으로 창설된 시민 사회조직(CSO)                       

으로 빈곤층에 다가선 사회경제 정책의 형성과 실행에 영향을 끼치는것을 

목표로하는 조사를 시행하고있다.                                                            

유엔개발계획(UNDP)에 의하면 짐바브웨의 북쪽에있는 쟘비아에서는 

인구 1700만명중 약 4할(680만명)이 도시에 살고있고 그중 23%가 극도의 

빈곤에 빠져있다고 전하고 있다.                                                                 



앙고라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여 미국 국제 

개발청(USAID)에 의하면 

수도 루안다의 인구 

480만명중 68%가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하고 있다. 

앙고라의 전체인구 

약 2500만명중 약 7할이 

[무세께]라고 불리우는 

루안다                

교외의 슬럼지구에 

살고있다. 공공서비스는 거의 한정적이고 시설은 노후화하고 자원도 

기초서비스등도 악화되어있는 상태이다.루안다에서 활동하는 독립 

개발전문가 호두코마 바간바씨의 관점에서볼때의 빈곤은 앙고라 각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악화되어왔다한다. 

바간바씨는 IDN의 취재에 대하여 [빈곤은 수백만 이상의 도시주민을 집어 

삼켜버리고 있습니다만 앙고라의 구석구석에서 살고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피할길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도 제대로된 직장을 얻을수가 없는 

불투명속에서 도시에 남겨져 있어야 하기에 도시부의 빈곤이 점점더 

악화일로에 처해지고 있는것입니다.]라고 말하고있다.      

인구 230만명의 보츠와나에는 빈곤이 점점더 지방보다도 도시부의 현상화해 

가고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세계은행은 [보츠와나 빈곤 평가]라고 명명 

되어진 보고서중에 [2002~03년과 09~10년사이에 도시화의 레벨에 변화는 

없으나 빈곤은 더욱더 도시화 현상해 가고있다.2009~10년에 있어서 

보츠와나의 인구중 43%는 지방으로 이주를하고 있고 이것은 2002~03년부터 

실로 1%만의 감소에 지나지 않은것이다.그러나 보츠와나의 빈곤은 

2002~03년부터 09~10년 사이에 더욱더 도시에 있어서의 현상으로 되어있다] 

라고 지적하고있다. (08.28.2017) INPS Japan/ IDN-InDepth News  

 

 

 

Southern Africa regions 

資料：Burmesedays, minor amendments by Joelf - Own work based on 

the earlier map by Shaund and Nick Roux, CC BY-SA 3.0 


